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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BC,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자연기반해법과 민관협력 포럼’ 개최 

 

자연기반해법 개념의 도시 숲 조성과 녹지 분야에서 기업, 정부 협력방안 모색 

 

HSBC 코리아는 생명의 숲과 함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자연기반해법 (NBS)과 민관협력 포럼’을 12 월 

15 일에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기후위기 시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탄소배출 

저감과 동시에 자연이 가진 탄소 흡수, 저장의 기능을 강화하는 자연기반해법(NBS) 개념과 대표적인 탄소 

흡수원인 산림과 도시 녹지 분야의 방법론과 민, 관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먼저, 한국사회투자포럼 김태한 책임연구원이  ‘탄소중립과 기업의 대응’을 주제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국내외 기업의 동향에 대해 발표하며, 서울시립대 박찬교수가 ‘자연기반해법 (NBS)에 대한 국제사회 

동향과 국내정책방향’ 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세번째로 산림청 박영환 해외 자원담당관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자연 기반해법 (NBS)으로 산림의 역할과 민관 협력 가능한 이슈, 민관협력 사례’ 등을 

발표하고 네번째로 서울시 하재호 공원녹지과장이 도시 공원 녹지분야 ‘자연기반해법(NBS)주요전략’을 

제시하며 민관 협력 방안과 활성화를 위한 사례를 이야기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생명의숲 신혜영 

선임활동가가 ‘숲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을 주제로 ‘숲’의 중요성을 되짚어 보고 도시숲 조성과 관리의 

민관 협력 사례를 소개할 예정이다.  

 

자유토론에서는 오충현 동국대 교수의 진행으로 ‘탄소중립’, ‘자연기반해법’, ‘민관협력’, ‘ESG’ 등 주요 

키워드를 중심으로 발표자들과 온라인 청중이 함께 토론할 예정이다.  

 

HSBC 코리아 정은영 대표는 “이번 포럼을 통해 탄소 중립 사회를 만들기 위한 민관 협력 방법이 

적극적으로 논의되고 이를 바탕으로 더 많은 협력의 기회가 생기기를 기대한다.  자연기반 해법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행사 참여는 생명의 숲 홈페이지 (www.forest.or.kr)를 통해 사전신청하며 사전신청자는 당일 자유토론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또한 기업 ESG, CSR 담당자 또는 관심있는 사람 누구나 생명의 숲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시청이 가능하다.  

 

HSBC 코리아는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비롯하여 ‘청소년 비전 지원사업’, ‘청소년 창업 교육 

프로그램’ 및 ‘환경 보호 프로그램’ 등 환경과 청소년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후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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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BC  

HSBC는 한국에서 은행지점과 증권 지점을 운영하고 있다. 홍콩상하이은행은 HSBC그룹의 창립 멤버이며, HSBC 

그룹은 유럽, 아시아, 북미, 남미, 중동 및 북아프리카 64개 국가 및 지역의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21년 

9월말 기준 자산은 2조 9천 6백 90억 달러로 , HSBC는 세계 최대 은행 및 금융 서비스 기관 중 하나이다.   

http://www.forest.or.kr/

